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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화랑미술제 행사 전경

2021화랑미술제(3. 3~7 코엑스 3층 C홀)가 5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올해는 작년보다 3배 증가한 역대 최다 관객 48,000여 
명을 기록했다. 2021화랑미술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없어서 
못 팔았다.’ 갤러리 부스마다 판매를 의미하는 ‘레드 닷’ 스티커가 
곳곳에 붙었다. 작품을 포장해 내보내고 새로운 작품으로 바꿔 
거는 손길도 어느 때보다 빨랐다. 올해 판매액 또한 작년의 2배를 
웃도는 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현경 한국화랑협회 홍보팀장은 
“작품을 걸기만 하면 팔려 나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일부 
갤러리는 더 이상 판매할 작품이 없어서 못 팔았을 정도.”라며 
2021화랑미술제의 소회를 전했다.
이러한 결과는 하반기 미술시장을 견인하던 제19회 
한국국제아트페어의 개최 불발과 주요 갤러리의 계속되는 
전시 연기 및 취소, 폐관에 따른 컬렉터의 보상 심리로 
보인다. 더불어 중저가 작품이 주로 출품되던 화랑미술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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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국제아트페어에 나오지 못한 갤러리별 대표작이 대거 
소개되며 판매액을 올리는 데 한몫했다. 또한 해외 아트페어 
관람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컬렉터가 화랑미술제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건용 <Bodyscape 76-3-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162cm 2020

국제갤러리는 박서보의 2008년작 <묘법 No. 080704>을 
5억 원, 작년 개인전을 개최한 제니 홀저의 검열 회화작업도 
3억 원대에 판매했다. 줄리안 오피, 최욱경, 하종현의 작업도 
차례차례 주인을 만났다. 학고재갤러리 소속 김재용의 도넛 도자 
연작은 80여 점 이상 거래됐다. 우손갤러리는 최병소의 소품 
<신문지우기>를 800만 원에 판매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비교적 낮은 가격의 소품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PKM갤러리는 서승원의 추상회화를 한 점을 제외하고 모두 
판매했다. 리안갤러리는 오픈 첫날부터 한국 아방가르드의 
선두 이건용의 작품 7점을 연이어 판매했다. 개막 직전 열린 
경매에서 작가 최고가를 갱신해 기대를 모았던 고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연작은 갤러리현대를 비롯한 샘터화랑, BHAK갤러리, 
이화익갤러리 등의 여러 부스에 내걸렸다. 시기도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다양하다.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0>에 참여 중인 이슬기 작가의 작업은 
솔드 아웃. 이건용, 이강소의 신작과 이우환의 테라코타가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는 전언으로 화랑미술제의 성과와 분위기를 
귀띔했다.
젊은 작가를 포진시킨 갤러리의 활약도 눈에 띈다. 
가나아트센터에서는 문형태와 장마리아, 선화랑의 이영지와 
정영주 등이 참여했다. 특히 갤러리바톤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0> 후보에 오른 정희승의 솔로 부스를 
꾸렸다. 신진 작가 특별전 <줌-인> 부스도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객 투표로 정재원, 임지민, 정희승이 최종 3인으로 선정됐다. 
168개의 작은 캔버스로 구성된 임지민의 <잘못 적어 밀린 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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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과 정희승의 도자작업 <나의 안식처> 등 참여 작가의 작업이 
컬렉터의 러브콜을 받았다. 한편, 2021화랑미술제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했다. 유튜브 아티스트 토크, 
렉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2021화랑미술제 행사 전경

신임 한국화랑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황달성 금산갤러리 대표는 
“올해 회복되는 미술시장의 추세를 10월 한국국제아트페어까지 
이어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주춤했던 미술시장의 
영향으로 반사 이익 도모에 성공한 화랑미술제가 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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